
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부

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, 건설현

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일

상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

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.

일상감사 대상은 총공사비 5억원

이상의 건설공사 등이며 각종 위원

회 심의, 환경영향평가, 농지 산지

전용 협의, 문화재 현상변경허가

등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미리

점검해 공사 설계의 적법 적정성

및 환경보전 등 친환경적인 개발

여부를 감사함으로써 사업발주 전

행정의 시행착오 발생 소지를 사전

에 차단하게 된다.

김도영기자 doyoung@ihalla.com

제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

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30분 만에

경찰에 붙잡혔다.

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

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

있다고 18일 밝혔다.

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

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금은방에

서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

달아난 혐의를 받는다.

A씨는 손님을 가장해 금 목걸이

를 보여달라고 한 뒤, 피해자가 한

눈을 판 사이 주머니 속에 숨겨 도

주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후 A씨는

훔친 목걸이를 제주시 연동의 한

금거래소에 팔고, 제주시 삼도동

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신

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오라지

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범행

30분 만에 덜미를 잡혔다. 김채현기자

지난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

발생한 제주 모 고교에 정복을 입

은 자치경찰이 배치됐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 안전을

위한 학교안전경찰제 를 도입하

고, 지난 4일부터 해당 학교에 자치

경찰 1명을 항시 배치했다고 18일

밝혔다. 이 자치경찰은 근무복을

입고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

순찰과 함께 학교폭력 및 성폭력

예방 교육, 상담 등을 하고 있다.

제주도는 이번 학교안전경찰

제 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응을

얻는 것으로 보고, 다른 학교로도

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

으로 알려졌다.

모 고교 불법 촬영 사건은 지난

해 10월 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

바닥에 놓여진 갑 티슈 속에서 동

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휴대전화를

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

났다. 김채현기자

최근 10년간 제주지역 화재 사망자

10명 중 3명은 주택용 소방시설

설치율 이 낮은 단독주택 등에서

일어난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

나타났다.

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

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

최근 10년간 도내에서 7219건의 화

재가 발생해 78명이 숨졌다.

이중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에

서 일어난 화재로 숨진 피해자가

2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0.7%를

차지했다. 이는 아파트 기숙사 등

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율

(7명 8.98%)보다 20%포인트 이상

높은 것이다. 4층 이하 연립 다세

대주택도 여러 사람이 모여 살지만

현재로선 소방법상 단독주택으로

분류된다. 소방본부는 단독주택 화

재 사망율이 높은 원인이 상대적으

로 낮은 소방 시설 설치율에 있는

것으로 보고 있다.

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(연

기를 감지해 자동경보음이 울리는

장치)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

율은 공동주택이 85.65%, 단독 연

립 다세대 주택이 52.77%로 둘 간

의 차이가 30%포인트 이상이다.

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

되면서 단독 공동주택(아파트 제

외)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

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벌칙이

없어 아직도 상당수가 사각지대로

남아 있다. 아파트의 경우 규정이

더 까다로워 규모에 따라 소화전이

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.

한편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

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도민 홍

보를 강화할 예정이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

의사 집단행동이 후배 의대생들의

집단 휴학으로 번지며 개강을 맞이

한 봄날 대학 캠퍼스가 차가운 겨

울처럼 얼어 붙었다. 집단 휴학 사

태로 두 차례나 개강을 미룬 제주

대 의대가 18일 우여곡절 끝에 강

의실 문을 열었지만 교실마다 학생

은 드물고, 적막감만 감돌았다.

18일 오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.

새학기 개강 첫날인만큼 학생들로

북적여야할 강의실은 대부분 불이

꺼진 채 굳게 잠겨 있었다. 강의실

뿐만 아니라 학생회실, 강당 등 교

내 어디에서도 인적은 드물었다.

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한 명, 두

명씩 복도를 지나갔지만 대다수가

교직원이었다.

어두운 복도를 쭉 따라가자 한

강의실에서 학생을 찾아볼 수 있었

다. 강의실에는 학생 2명과 교수 1

명이 수업을 하고 있다.

쉬는 시간 교실 밖으로 나온 학

생에게 새학기 분위기를 물었지만

멋쩍은 웃음만 지을 뿐이다. 의대

생들은 사물함에서 짐을 챙기거나,

화장실을 다녀온 후 서둘러 강의실

로 들어갔다.

교수도 딱히 할말이 없다 고 했

다. 다만 그는 현재 강의를 받는 학

생이 총 몇 명인지를 묻는 질문에

휴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

인 동영상 수업도 함께 하고 있기

때문에 실제로 강의를 듣는 인원이

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

말했다. 코로나19 당시 대면 접촉

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

온라인 수업이 집단 휴학 사태를

맞아 다시 대학가에 등장했다.

반면 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

단과대학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봄

날의 캠퍼스 모습이다. 잔디 위에

둘러앉아 햇볕을 쬐는 학생, 서둘러

강의실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학생

등이 뒤섞여 대조를 보였다.

18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의대

재학생 248명 중 191명이 휴학계를

냈다. 이 중 군 복무 등 개인 사유

로 휴학 신청을 낸 5명을 제외하면,

총 186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

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

다. 학칙 상 휴학 신청이 금지된 1

학년 42명을 제외하면 집단행동 참

여율은 90%에 이른다.

제주대 의대 개강일은 지난달 19

일이었지만 정부 의대 정원 확대

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집단 휴학

을 신청하면서 지난 4일로 미뤄졌

고 다시 이날로 연기됐다.

김채현기자 hakch@ihalla.com

순경으로 입문한 제주 출신 해양경

찰관 중 처음으로 경무관 승진자가

나왔다.

해양경찰청은 18일 고민관

(56 사진) 여수해양경찰서장을 경

무관 승진자로 내정하고 오는 25일

중부해양경찰청장 부장으로 발령

한다.

고 신임 부장은 제주시 애월읍

출신으로 1987년 순

경으로 입문해 서귀

포해양경찰서 경비

구난과장, 해양경찰

청 인사운영팀장,

제주지방해양경찰

청 경비안전과장, 해양경찰청 인사

담당관 등을 거쳤다.

순경으로 입문한 제주 출신 해경

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이번

이 처음이다. 이상민기자

사 회2024년(단기 4357년) 3월 19일 화요일4

두 차례 연기끝에 개강한 18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복도엔 불이 꺼지고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에는 학생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. 강희만기자

도소방본부 최근 10년 발생 7219건 화재 분석

<연립 다세대 포함>

금은방서 금목걸이 슬쩍한 40대 쇠고랑

■ 의료 공백 사태 속 어제 개강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가보니…

학생 집단 휴학으로 강의실엔 적막감


